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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o compare the skin damage recovery efficacy of natural Angelicae Gigantis Radix extract (N-AGR) and 

cultivated A. Gigantis Radix extract (C-AGR). Through this, we confirmed whether the quality standards of herbal 

medicines recorded in the classic books make a difference in the experimental efficacy using epithelial cells.

Methods : The quality standards of medicinal herbs in the classic books and the cultivation and processing conditions 

of two types of A. gigas were compared. After inducing oxidative stress with H2O2, cytoprotective property of N-AGR 

and C-AGR were evaluated through cell viability. Additionally, after wound formation of epithelial JB6 cells, N-AGR 

and C-AGR were treated to evaluate wound healing efficacy.

Result : The natural A, gigas met the excellent quality standards of the classic books. N-AGR inhibited cell death by 

oxidative stress induced by H2O2, and was superior to C-AGR. Both N-AGR and C-AGR showed dose-dependent 

wound healing efficacy, but N-AGR was significantly superior to C-AGR.

Conclusions : Through the oxidative stress of skin and skin wound healing efficacy experiments using epithelial cells, 

natural A. gigas showed superior efficacy compared to cultivated A. gigas.    1)

Key words : Angelica gigas, Angelicae Gigantis Radix, natural, wild, skin, epithelial cell, oxidative stress,

wound healing

Ⅰ. 서   론

당귀(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는 미나리과(繖形科 

：Umbelliferae)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참당귀(大葉獨活) 

Angelica gigas Nakai, 일당귀(大和當歸) A. acutiloba 

(Siebold & Zucc.) Kitag.의 뿌리를 건조시킨 것이다1). 당귀는 

補血和血, 潤燥 등 효능이 있어, 癰疽瘡瘍을 치료한다2). 당귀는 

補血劑인 四物湯, 溫淸飮 등 다양한 湯劑들에 포함되어 피부과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열수 추출물을 경구투여

하는 경우 세포나 조직에서 피부 손상에 대한 보호효능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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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된다. 당귀의 피부 손상 회복 효능에 대해 최근 

국내에서는 초고압 추출 공정을 통한 당귀추출물이 인간 섬유

아세포 CCD-986sk에서 자외선 조사에 의해 유발되는 MMP-1 

발현과 tyrosinase를 억제하고, Clone M-3 세포주의 melanin 

생성을 억제한다는 내용이 보고 되었다3). 또한 당귀의 80% 

에탄올 추출물은 HaCaT 각질세포에 TNF-α/IFN-γ를 처리

하여 유발된 염증 반응을 억제하였다4). 

그러나 한약재는 일반적으로 산지, 채취 시기, 건조 방법 등 

원재료 획득 및 가공 공정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다5). 국내 

고문헌들에는 당귀 품질의 우수 기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鄕藥救急方(1236 추정)』6)에서는 “음력 2월, 8월에 채취하며, 

음지에서 건조한다”고 기록되었으며, 『鄕藥集成方(1433)』7)과 

『東醫寶鑑(1613)』8)에는 “살이 많고 가늘지 않은 것이 우수하

다”고 기록되어 있다. 『林園經濟志(1764~1845)』9)에는 “강원

도 골짜기 고을에서 난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한약재의 품질평가 기준은 안전성과 효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국내·외의 한약재 품질 관련 문헌 자료들을 분석하여 

품질 평가 기준을 발굴 및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향후 

국산 한약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 한약재 품질 기준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당

귀를 채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당귀와 피부 보호 효능 상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당귀는 2022년 1월 강원도 양평에서 채

취한 것을 실온에서 음건,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자연산 당귀

는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방제학교실에서 수집하고, 기원

감별을 위한 식물학적 관능검사를 통해 동정하였다. 재배 당

귀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국산(경북 봉화) 당귀를 구입하였다.  

2. 재료 및 추출 방법

둥근 플라스크에 자연산 당귀 80 g과 재배 당귀 100 g를 

각각 HPLC grade 정제수 800 ㎖과 1,000 ㎖에 넣고, 1시간 

냉침하고, 2시간 30분 동안 가열 맨틀(Heating Mantle, 

Young hana tech, Korea)과 냉각 환류 장치를 이용하여 추

출을 진행하였다. 추출액은 여과지(6 ㎛, No. 1, Advantec 

MFS Inc., Japan)로 여과하였고, 감압농축기(N-1000, 

EYELA, NY, USA)를 이용하여 농축 후, 동결 건조(FD8512, 

Ilshin Lab Co., Ltd., Daejeon, Republic of Korea)하여 

자연산 당귀 추출물(Natural Angelicae Gigantis Radix 

extract, N-AGR) 5.5 g(수득률 6.9%)과 재배 당귀 추출물

(Cultivated Angelicae Gigantis Radix extract, C-AGR) 

8.3g(수득률 8.3%)의 고형 분말을 얻었다. 두 종류의 고형 분

말은 초저온 냉동고(-20℃)에 보관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할 

때마다 농도별 처리 조건에 따라 희석하였으며, 고농도 원액은 

4℃ 냉장 보관하였다. 

3. 세포 배양 및 세포 생존율 측정

JB6 상피세포는 5% fetal bovin serum (FBS), 100 U/㎖의 

penicillin/streptomycin (P/S), 1x minimum essential 

medium (MEM) non-essential amino acid, 1x sodium 

pyruvate를 포함하는 MEM 배지를 사용하여 5% CO2, 37℃, 

95% 습도 조건에서 배양하였으며, 2~3일 간격으로 배지를 

교체하였다. JB6 세포에서 AGR과 H2O2의 독성을 분석하기 

위해 MTS assay를 진행하였다. 96 well plate에 well 당 8 

× 103 cells/100 μL씩 분주한 후 37℃에서 24시간 동안 배

양하여 안정화하였다. FBS가 포함되지 않은 MEM을 이용해 

H2O2, N-AGR과 C-AGR을 농도별로 희석하여 처리한 후 

1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한편, JB6 세포에서 H2O2 처리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AGR의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N-AGR과 C-AGR을 농도별로 희석하여 처리하고, 1시

간 뒤 H2O2를 처리한 후 1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종료 

후 MTS (Cellomax Viability Assay, PRE CARE GENE, 

Korea)을 well 당 10 μL씩 처리하여 37℃에서 1시간 배양한 후 

450 ㎚에서 흡광도분석기 (Multiskan SkyHigh 

spectrophotometer, Thermo Scientific, Finland)를 이용

하여 흡광도를 측정했다. 세포 생존율은 정상군 대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4. Wound healing assay

JB6 세포를 6-well에 2.0 mL의 완전 배지에 2.0 × 105 

cells/well로 분주하여 배양하였다. 세포가 100%에 도달하면 

FBS가 포함되지 않은 MEM로 교체하여 18시간을 더 배양시

키고, 200 μL 멸균 피펫 팁(Ø = 1 ㎜)으로 각 well의 중앙을 

가로질러서 부드럽게 긁어내어 일정한 간격을 만들었으며, 이 

간격은 세포에 대한 점진적 손상의 시작을 의미한다. 1.25% 

FBS가 포함된 MEM을 이용하여 N-AGR과 C-AGR을 농도

별로 처리한 후, 상처 부위의 세포 이동 및 증식이 유도되도록 

37℃, 5% CO2 조건에서 배양되었다. 상처 회복은 현미경(Leica 

Microsystems, Wetzlar, Germany)을 사용하여, 획득한 위

상차 이미지를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세포 이동 속도는 상처 

형성 24시간 후 세포가 이동한 거리로 계산되었다. ImageJ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ImageJ 1.53,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USA, http://imagej.nih.gov/ij)를 사용하여 각 

well에 대해 3개의 지점을 측정하여 무세포 영역의 변화를 계

산하였으며, 대조군과 실험군의 회복 정도를 비교하였다.

5. 통계분석

각각의 실험 결과 값은 평균값 ± 표준편차(Mean ± SD)로 

나타내었고, GraphPad Prism 소프트웨어(version 6.01 for 

Windows, California, USA, www.graphpad.com)를 사용

하여 통계처리하였다. 그룹 간 차이의 신뢰도는 p < 0.05에서 

Dunnett 사후 테스트에 의한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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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문헌 연구를 통한 자연산 당귀의 우수 기준 검토

자연산 당귀는 본 연구진이 2022년 4월 10일(음력 3월 8일), 

강원도 평창군에서 채취하여, 7일간 음건하여, 파쇄하였다. 

재배 당귀는 경북 봉화산으로 10월 말(음력 9월말)에 채취하여, 

채취 직후 세척 및 양건하여 파쇄하였다. 본 연구진에서 채취한 

자연산 당귀는 『鄕藥救急方』, 『林園經濟志』의 강원도산, 음력 

2월 등 조건과 유사하였다(Table 1). 재배 당귀는 경상북도 

봉화산으로 음력 9월말 채취하여 산지, 채취시기 조건은 서로 

유사하였다. 그러나 자연산 당귀는 실내에서 음건하였고, 재배 

당귀는 채취 직후에는 양건하여, 세척 절단 이후에 열풍건조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건조 조건의 차이가 있었다. 

『東醫寶鑑(1613)』에는 “살이 많고, 가늘지 않은 것이 우수

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연산 당귀는 Figure 1과 같은 형

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채취 장소는 우리나라의 중, 북부 산간 

고랭지 지역인 대관령 부근의 지대가 높고, 습기가 있는 지역

으로, 일교차가 크고, 채취 당시 일사량이 많아, 당귀의 생태에 

유리하여 군락을 이룬 자생지였다(Figure 1A). 채취한 약재는 

원뿔 모양 또는 좁은 긴원뿔 모양이고, 가지가 갈라져 있었으며, 

겉면은 연한 황갈색으로, 불규칙한 세로 주름이 확인되며, 근

두부는 팽대되어 있었다. 질감은 단단하지만 무른 편이었다

(Figure 1B). 절단면에서는 연한 갈색으로, 벌어진 틈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Figure 1C), 특유의 냄새가 매우 강했으며, 

맛은 쓰면서 달았다. 이러한 특징들은 식약처의 한약재 관능

검사 기준10)에 부합하였다. 

Conditions High quality conditions Reference in Classic book N-AGR

Producing area Gangwon-do 『林園經濟志(Imwongyeongjeji)』 Pyeongchanggun, Gangwondo 

Collection period Lunar calendar February, August 『鄕藥救急方(Hyangyakgugeupbang)』 April 10, 2022 (Lunar March 8, 2022)

Dry condition indoors, dry 『鄕藥救急方(Hyangyakgugeupbang)』 indoors, dry

N-AGR, Natural Angelicae Gigantis Radix extract; C-AGR, Cultivated Angelicae Gigantis Radix extract

Table 1. Coherence of natural or cultivated Angelicae Gigantis Radix with textual superiority conditions

A B C 

Figure 1. Images of the natural Angelicae Gigantis Radix (N-AGR). (A) Natural Habitat of N-AGR (B) Immediately after collection (C) Dried 
sections of N-AGR

2. 과산화수소 처리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효능

N-AGR과 C-AGR의 JB6 세포 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0~300 ㎍/㎖ 농도로 24 시간 처리한 뒤 세포 독성을 확인한 

결과, N-AGR은 111~93 %의 생존율이 확인되었고(Figure 

2A), C-AGR은 106~122%로 확인되어(Figure 2B), 두 개의 

시료 모두 뚜렷한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단, C-AGR의 경우 

유의하게 증식을 촉진하였으나(Figure 2B),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생존율은 오히려 N-AGR이 더 우수하였다(Figure 

2D, 2E). 

H2O2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농

도를 측정한 결과, 600~800 μM농도에서 10~37%의 생존

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처리한 여러 농도 중 세포 

보호 효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600 μM 농도(Figure 2C) 에

서 N-AGR과 C-AGR의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의 세포 보호 

효능을 비교하기로 하였다. 

H2O2를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독성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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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N-AGR과 C-AGR를 처리하여, 세포 보호 효능을 확

인하였다. N-AGR을 1~300 ㎍/㎖ 농도로 처리한 세포는 

57~102%의 생존율이 나타났고, 100 ㎍/㎖ 농도에서 최대 

102%의 생존율이 확인되었다. C-AGR을 1~300 ㎍/㎖ 농

도로 처리한 세포는 16~73%의 생존율이 나타났고, 3 ㎍/㎖ 

농도에서 73%, 30 ㎍/㎖농도에서 63%의 생존율이 확인되었

다. 다른 농도에서는 뚜렷한 보호효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 

N-AGR과 C-AGR은 모두 처리 농도에 따른 곡선의 변화가 

전형적인 약력학적 곡선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나, 3~100 

㎍/㎖ 농도 구간에서 세포생존율과 최대 생존율을 비교할 때, 

효력(potency)과 효능(efficacy) 측면에서 N-AGR이 C-AGR 

보다 우수하였다(Figure 2D, 2E). 따라서, H2O2로 유발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JB6 세포 보호 효능은 N-AGR가 

C-AGR에 비해 우수하였다.

A B

C 

D E

Figure 2. Protective effects of natural Angelicae Gigantis Radix (N-AGR) and cultivated Angelicae Gigantis Radix (C-AGR) from oxidative 
cell death of JB6 epidermal cells. (A) Cytotoxicity of N-AGR (B) Cytotoxicity of C-AGR (C) Cytotoxicity of H2O2 (D) Cell viability of N-AGR
and H2O2 treatment (E) Cell viability of C-AGR and H2O2 treatment.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n = 3 per group). #, p < 0.05, 
vs. CON; *p < 0.05, **p < 0.01, ***p < 0.001, ****p < 0.0001, vs. H2O2-treated group: p-value is measured by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s test was performed using GraphPad Prism.

3. 피부 상처 회복 효능 시험

N-AGR과 C-AGR의 상피 세포 이동 능력과 손상 회복 능

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멸균된 피펫 팁을 이용하여 상처를 형

성한 뒤, N-AGR과 C-AGR을 0~100 ㎍/㎖ 농도로 처리하여 

상처부위의 간격을 측정하였다. N-AGR과 C-AGR은 모두 

1~100 ㎍/㎖ 농도에서 유의한 회복 능력을 나타냈다(Figure 

3A). 특히 N-AGR은 30 ㎍/㎖과 100 ㎍/㎖ 농도에서 C-AGR 

에 비해 유의하게 우수한 회복 능력을 나타냈다(Figure 3B). 

따라서 자연산 당귀는 상피세포의 손상에 대하여 재배 당귀에 

비해 우수한 회복 효능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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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The evaluation of the wound healing effects assay. (A) Representative light microscope images (40×) of wound healing assays 
for JB6 to evaluate migration rate at 24 hours after natural Angelicae Gigantis Radix (N-AGR) and cultivated Angelicae Gigantis Radix 
(C-AGR) treatment. (B) Bar-graphs of the cell-free area. Wound closure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 remaining cell-free area an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initial cell-free area.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the percentage of the cell-free area
(n=3). *p < 0.05, **p < 0.01, ***p < 0.001, ****p < 0.0001, vs. CON; #, p < 0.05, N-AGR vs. C-AGR: p-value is measured by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s test was performed using GraphPad Prism.

IV. 고   찰

當歸는 산형과에 속하는 다년생초본 참당귀, 또는 일당귀

의 뿌리로 한의학에서 대표적인 補血劑인 四物湯, 當歸補血湯 

등 방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 본초

학적으로 당귀는 補血和血, 調經止痛, 潤燥滑腸 등 효능이 있

으며, 月經不調. 經閉腹痛, 癥瘕結聚, 崩漏, 血虛頭痛, 眩暈, 

痿痺, 腸燥便難, 癰疽瘡瘍, 跌打損傷 등에 사용한다2). 당귀의 

기원 식물 중 참당귀의 주요 성분은 nodakenin,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등이며, 대한민국 약전11)에 수록될 정

도로 성분 함량 기준이 일반화 되어 있다. Nodakenin은 

B16F10 흑색종 세포에서 멜라닌 형성 억제12), 2,4- 

dinitrochlorobenzene (DNCB) 유발 아토피 피부염 동물에 

대한 치료 효능13)이 보고되었다. Decursin은 B16F10 흑색종 

세포에서 멜라닌 형성 억제14) 및 종양형성 억제15), HDF 섬유

아세포에서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 억제16) 등 효능이 보고되었

다. Decursinol angelate는 HaCaT 각질세포주에서 상처회복 

촉진17), B16F10 흑색종 세포에서 세포사멸 유도와 증식 억제18) 

효능 등 피부 질환과 관련된 약리학적 효능이 보고 되었다. 

이와 같이, 당귀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기미, 주근깨, 피부의 

염증성 질환, 피부암 등 질환의 치료 후보 물질로서의 잠재력이 

보고되어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당귀의 품질이 건조 조건, 산지, 채취 

시기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

배종 참당귀와 일당귀의 활성을 비교하여 항산화 효능에 차이가 

있으며19), 재배지에 따라 nodakenin,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함량의 차이가 있고20), 자연산 참당귀의 지표성분은 

재배산 참당귀의 지표성분을 비교한 결과, 자연산 참당귀는 

재배산 참당귀보다 decursinol angelate 함량이 최대 43% 

높았고, 수확 시기별로는 자생지에서는 9월 말보다 10월 말에 

수확한 뿌리의 decursin 총합이 최대 3.3% 증가하였고, 재배

지에서는 해발 650m 이상에서 첫서리 이후 수확할 경우 총 

지표성분 함량이 2.5% 높았다21). 이 외에도 당귀 뿌리의 직경 

크기22)와 건조 방법이나 세척 방법23) 등에 따라 지표성분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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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항산화 효능의 차이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국내 고문헌에 보고된 품질 관련 조건을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鄕藥救急方』, 『林園經濟志』 등을 참고

하여 강원도 평창에서 음력 3월초에 자연산 당귀를 채취하여, 

현대 표준 한약 규격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Table 1, Figure 1). 

『鄕藥救急方』은 고려 시대 대장도감에서 1236년에 간행한 것

으로 추정되는 의학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醫方書로 평가된다. 『林園經濟志』는 조선시대의 

문신, 실학자인 서유구가 1764(영조40)~1845(현종11) 기간에 

저술한 정책서로서 농업, 어업, 의학 등 농촌 생활 전반을 다룬 

서적이며, 권 14~17의 관휴지(灌畦志)에는 식용·약용 식물의 

명칭 고증, 파종 시기, 종류, 재배법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헌적인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재배 당귀와의 효능 차이를 확

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적인 우수 한약재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과연 실험적 효능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보고된 실험들과는 달리 JB6 상피세포를 

선택하여 세포실험을 수행하였다. 피부 세포에서 산화 스트레

스는 피부의 노화 및 각종 피부 질환의 중요한 인자24)이며, 

참당귀의 열수 추출물은 Raw 264.7 대식세포의 Heme 

Oxygenase (HO)-1 발현을 조절하여 nitric oxide (NO) 생

성과 염증을 억제한다25). 본 연구에서는 H2O2로 유발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사멸을 억제 효능을 확인하고, 두 종류의 

당귀의 세포 보호 효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재배 당귀와 

자연산 당귀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자연산 당귀가 유의

하게 우수한 세포 보호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Figure 2).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보호막인 피부는 잠재

적인 손상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상처 치유는 모든 고등 

유기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과정이다26). 피부의 손상에서 회복

되기 위해서는 피부 세포의 원활한 이동 기능과 증식 기능이 

작동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서 당귀의 회복 효능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연산 당귀와 재배 당귀는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상처 회복 효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처 회복 

효능도 0.3 ㎎/㎖ 농도와 1.0 ㎎/㎖ 농도에서 자연산 당귀는 

재배 당귀에 비해 유의하게 우수하였다(Figure 3). 

자연산 한약재는 재배 한약재에 비해 생존 여건이 열악하여, 

항생, 항염, 항산화 등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약으로서 

성질이 비교적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화 측면

에서 자연산은 대량 생산이 어렵고, 성분 함량의 일반화 등 

조건에서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그동안 연구 대상에서 암묵적

으로 배제되어왔다. 그러나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

해서는 다양한 품질의 한약 기준이 제안되어야 하며, 한의약 

산업은 우수한 품질을 향해 경주해야 한다. 당귀의 경우도 산업

화에 도달하기 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으나 자연산을 채취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본 연구와 같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생

물학적 효능을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특정한 조건을 

거쳐 재배, 가공된 한약재의 효능과 성분 함량 등을 자연산 

한약재와 비교함으로써 보편화 된 품질의 우수성 기준을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자연산 당귀와 재배 당귀를 열수추출하여 상피세포를 이용

하여 피부 손상 회복 효능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자연산 당귀와 재배 당귀는 모두 H2O2로 유발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하여 피부 보호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자연산 당귀의 보호 효능이 더욱 우수하였다. 

2. 자연산 당귀와 재배 당귀는 모두 상처 회복 평가에서 농도 

의존적인 회복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자연산 당귀의 

상처 회복 효능이 더욱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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